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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활동

가. �『한국과 국제정치』 42-1호 중간발표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2월 2일(월)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42-1호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창간 42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국제정치』는 봄 특집호를 맞이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원’

을 주제로 편집주간인 김정 교수(북한대학원대)와 봄 특집호 객원편집인 이숙종 교수(성균관대)를 

포함한 필진 및 토론자들이 모여 학문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봄 특집호를 기획한 이숙종 교수(성균관대)는 한국 민주주의를 주제로 이러한 기획을 통해 

연구자들이 모여 다각도의 접근방식과 분석 도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원을 분석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들이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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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현대북한연구회 

공동학술회의 개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12일(목) 오후 1시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현대북한연

구회와 공동으로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및 정세 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

근 열린 북한 제9차 당대회의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학술회의에는 이관세 소장을 비롯해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전영선 박사(건국대) 등 한반

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범 현대북한연구회 회장(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의 개회

사와 이관세 소장의 인사말,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서 정치‧ 대

외/대남‧ 군사‧ 경제‧ 사회/문화‧ 산림 및 국토환경‧ 교육 등 총 7개 부문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

어졌다.

이관세 소장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통찰이 북한 내부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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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77차 통일전략포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26일(목) 오후 1시 정산홀에서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제77차 통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관세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NSS)과 중국(군비백서) 등 핵심 안보 문서에서 ‘한반

도 비핵화’ 표현이 생략되는 등 국제적 원칙이 흔들리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차가운 평화

(Cold Peace)’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틀을 깨는 냉철하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기조연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기조연설에 나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 담론이 실종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장기

적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핵 실험·활동 중단 등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해 핵 위협을 

줄이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평화체제를 우선 추진하며 재래식 군사 신뢰 구축

과 단계적 제재 완화를 병행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제1세션: “핵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신(新)전략”

이관세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조성렬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핵 동결과 전략자

산 전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경성안보 간 교환’을 제안하며, 북한의 합의 위반 시 미·중·러의 제재 복

원과 인프라 차단이 동시 가동되는 ‘이중 스냅백’의 법제화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냉정한 관계 설정을 

의미하는 ‘좋은 이혼(Good Divorce)’ 전략을, 백승혁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합의 위반 

시 즉각 전력을 차단하는 ‘해상 발전소 킬스위치(Kill-switch)’ 등 기술적 강제 장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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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상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에 맞춰 미국산 LNG 수입 

및 방산 협력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 패싱’을 차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

한미군과 연합훈련을 북핵 협상 의제에서 철저히 분리하는 한미 간 ‘노 서프라이즈(No Surprise)’ 원

칙을 명문화하고,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시 예상되는 북·러 밀착의 틈새를 전략적으로 공략해

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안보연구실장은 북미 대화 성사 자체에 조급해하기보다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핵 동결 등 현실적인 대화 의제를 발굴하는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노규덕 한라대 초빙교수는 북미 협상 시 한미동맹 이슈가 거래되지 않도록 긴밀한 사전 

조율과 동맹 이완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제2세션: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전략 옵션 검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2세션에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은 북핵 선결에 집착하는 ‘북핵우선론’에서 탈피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비통제를 포함한 ‘전략적 

안정성’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러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소다자 협력 체계를 선

구축해 북한을 우회 견인하고, 흡수통일을 배제한 평화공존 기반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How to use 

it)’에 집중하는 단계에 진입한 만큼 우리도 국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영철 서강

대 공공정책대학원 부원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장기적 선택이므로 헌법적 규정 등 법·제도적 장

치를 현실에 맞춰 과감히 수정하는 사회적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또는 원산 직접 방문’을 적극 

중재하여 북미 대화의 입구를 여는 능동적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이 배제된 북·

중·미 평화선언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며, 중국 경유 4대 협력 사업과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발맞춘 지방정부 중심의 우회 교류를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북미 대화의 성격을 ‘해결’에서 ‘리스크 

관리’로 전환해 문턱을 낮추되 중재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책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

고 제언했으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협상의 본질을 ‘주권 인정 게임’으로 진단하고, 남

북 간 상호 인정을 위해 대북 적대성을 띠는 국내 법·제도 개편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등 열

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관세 소장은 “이번 포럼은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와 트럼프 정부의 거래주의라는 복합 위기 속

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를 모은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자간 복합 

안전보장 거버넌스’가 한반도를 교전 지역에서 평화 공존의 시대로 이끄는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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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서 발간

가. 단행본

교과서 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2026. 2. 2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술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앞선 『북한의 핵문

제와 대외관계 변화』의 후속 권으로서, 핵 개발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과 

이로써 북한이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밝힌다.

전문가 9인의 심층 분석은,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전문

적인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o �제1장 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 이후의 북한

-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o �제2장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o �제3장 핵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 김상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제4장 핵무장국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o �제5장 핵은 북한 군사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o �제6장 핵은 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 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

o �제7장 핵은 북한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o �제8장 핵 개발에 따른 북한 사회와 주민의 의식 변화

- 이형종(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제9장 북한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명예교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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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분단체제 고착을 통해 자신의 체제 존속을 도모하려는 방어적 전략이며, 

그 실행을 위한 핵심 수단이 대남 차단정책이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우

리의 대북·통일 정책은 “통일을 전면화하지 않으면서도 통일의 가능성은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본고는 동독의 2민족 2국가론 및 이의 이행 정책 그리고 서독의 대동독

정책을 둘러싼 대립-적응-수용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동서독 사례를 

토대로, 우리의 보수와 진보의 (통일정책이 아닌) 대북정책에 대한 최소한 

합의 필요성을 논의하였고, 우리의 전략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

로 “분단에 대한 상전이 관점(Phase-Transition Perspective)”이라는 새로

운 접근을 모색하였다. 이를 통해 분단관리를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전략적 절제에 기반하여 변화의 계기와 전환 역량을 축적하는 통일준비 과

정으로 확장하고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통일연구시리즈 
23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고찰-동서독 사례를 

중심으로 (2026. 3. 20.)

이봉기 박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o Ⅰ. 서론

o Ⅱ. 동독의 민족‧ 국가 담론의 전환: 2민족 2국가론의 형성

o Ⅲ. 2민족 2국가론 하에서의 동독의 독일정책: 차별화정책의 형성과 변질

o Ⅳ. 동독의 2국가론과 서독의 독일정책: 대립 – 적응 – 수용

o Ⅴ. 동서독 사례를 통한 대응방안과 시사점

o Ⅵ. 결론

※ 연구서 전문 보러가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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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이 핵무기체계에 통합되면서 전통적 핵 억제 이론인 

상호확증파괴(MAD)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AI는 의사결정을 극도로 

가속해 선제타격의 유혹을 키우고,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나 사이버 

위협은 인간의 통제가 배제된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을 크게 증폭시킨다.

또한 재래식 전쟁의 자동화는 분쟁의 에스컬레이션 사다리를 

가파르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다.더욱이 

소 프 트 웨 어  형 태 인 A I 특 성 상  물 리 적  대 상 에  국 한 된  기 존 의  핵 

비확산(NPT)프레임워크로는 통제가 어려워 군비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파국을 막고 전략적 안정성을 재구축하려면 핵 지휘통제 체계에‘인간의 

최종 결정권(Human-in-the-loop)’을 보장하는 국제 규범 확립이 

필수적이다.아울러AI군비 통제 대화의 공식화,오경보 공유 체계 구축,위험 

관리 중심의 부문별 거버넌스 전환 등 다자간 협력과 정치적 지혜가 

시급하다.

IFES연구보고서
2026-03

AI가 핵 억지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2026. 2. 3.)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북핵연구센터장)

o Ⅰ. ｢ 서론

o Ⅱ. AI와 상호확증파괴(MAD)의 종말 가능성

o Ⅲ. AI와 군비 통제

o Ⅳ. 자동화된 전쟁과 위험

o Ⅴ. AI 거버넌스 및 정책적 함의

o Ⅵ. 결론: 정책적 함의

※ 연구서 전문 보러가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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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출판부가 협력하여 『Asian 

Perspective』 50권 1호(2026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 특별호에는 5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지 창간자를 비롯해 선임 편집위원과 현 편집장이 직접 기고한 의미 있는 글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특별호는 Project Muse(https://muse.jhu.edu/issue/56443)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지역의 중국에 관한 특별 세션 1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특별 세션은 중국과 MENA 지역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뿐 아니라 지부티,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이란, 요르단, 터키 등 여러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맥락의 

왜곡, 중국 영향력에 대한 가정, 그리고 데이터 기반 분석의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번 호(1부)에는 특별 세션 소개, 지부티-에티오피아 교통 회랑의 도시-산업-물류 환경 

재편에 있어 중국의 역할 분석,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집트와 지부티에 중국이 추진하는 

항만공원 모델의 법적 복잡성 탐구,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의 '녹색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 등이 실려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기술 경쟁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는 중국 국제법 이론의 역사적 진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 중국-북한 관계에서 

대상국의 행위 주체성이 지정학적 경제적 수단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대상국의 정치적 

나. 학술지(국/영문) 발간

1) 『ASIAN PERSPECTIVE』 VOL. 50, NO. 1 (2026. 3. 1.) 특별호

Asian Perspective는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로 다루는 

전문학술지로 1977년에 창간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現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최우수 학술지로 선

정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SSCI)의 등재지로 선정

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았다. 

2019년부터는 새로운 공동출판협정 체결에 따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

부와 협력해 출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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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와 계산된 대응이 주도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에서의 중국학 연구 현황을 통해 유럽 학계에서 이 분야의 동향과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정기 투고 논문들이 실려 있다. 또한 

정기적인 ‘도서 심포지엄’에서는 앤서니 J. 스파이어스의 저서 『일상 속 민주주의: 중국의 시민 

사회, 청년, 그리고 권위주의 문화에 맞서는 투쟁』(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 2024)에 대한 

학술적 서평과 저자의 답변을 소개한다.

 『ASIAN PERSPECTIVE』 VOL. 50, No. 1, WINTER 2026 목차

Statements in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Asian Perspective

Special Session on China and the MENA Region – Part 1

Special Session Introduction – China in the MENA Region: Within and Beyo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urak Gürel
Building Away From a Home Template: China’s Role in Reshaping the Urban-Industrial-Logistical 

Landscapes Spanning a Djibouti-Ethiopia Corridor

Xiangming Chen

From Policy to Practice: Legal Complexities in Deploying China’s Industrial Park-Port  Model in 

Egypt and Djibouti Under the BRI

Ming Jing, Sujata Ashwarya, and Chuchu Zhang

China’s Green Energy Engagement in the MENA Region: Mapping the Scale, Modalities, and 

Motivations 

Emre Demir, Sırma Altun, and Veysel Tekdal
China’s Digital Silk Road in the Middle East: A Region Trapped in the Maelstrom of Technological  

Compet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ászló Csicsmann and Scott N. Romaniuk

China: History and Relations

Historical Develop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Law Theories: From the Late Qing Dynasty to the 

Rise of China

Steel Romet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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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원

    객원편집인: 이숙종

o ��한국 민주주의의 임계점: 대통령과 반대당의 헌정 하드볼 공방

- 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o ��대통령제 민주주의 위기의 조건: 정치적 해결경로와 제도적 견제 능력

- 배진석(경상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o ��12·3 비상계엄과 정치 엘리트의 양극화: 충실한 민주주의 문지기들 대 반쪽짜리 민주

주의자

- 박선경(고려대학교 글로벌한국융합학부 부교수)

o �탄핵 결정에 대한 태도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불복 

사례를 중심으로

- 강우진(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아래로부터의 퇴행?: 민주주의 만족도의 변화, 2003~2025

- 강우창(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목 차

『한국과 국제정치』는 1985년 창간되어 매년 4회 발간되는 국문 

정기간행물로서 남북한의 대내외 정치와 한반도의 주변 정세 및 통일전략, 

그리고 미·중·러·일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고 

있다.

2004년 학술 진흥재단(현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질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문연구와 

이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학술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제42권 제1호 2026년 (봄특집호) 통권 132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2) 『한국과 국제정치』 제42권 제1호 2026년 (봄특집호) 통권 132호 (2026. 3. 31.)

2. 연구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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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국제정치』 2026년 (봄특집호) 통권 132호 주요 내용 >

김정 연구자는 2024년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을 분점정부 조건에서 대통령과 반대당 

사이에서 벌어진 헌정 하드볼 공방으로부터 경쟁 규칙 자체가 헌정 위기로 전환된 임계점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이 승자·패자 딜레마가 증폭되는 환경에서 헌정 

하드볼 공방의 안보 딜레마적 상호작용을 통해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배진석 연구자는 정치적 해결 경로와 제도적 견제 능력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는 변수 간의 

이차원적 교차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에 대한 제도적 견제가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정치적 위기가 헌법질서를 둘러싼 체제 위기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정치적 해결경로가 닫히고 견제 작동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는 순간에만 헌정질서 정지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선경 연구자는 12·3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헌정 위기를 정치엘리트 차원의 갈등과 

문제해결의 실패로 인한 위기로 규정하고, 정치엘리트의 행태를 중심으로 헌정 위기와 위기 

해소를 다룬다. 본 연구가 제시한 분석틀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복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도 중심 설명이 놓쳐온 중요한 부분인 정치엘리트와 이들의 양극화를 다뤘다는 의의가 있다. 

강우진 연구자는 민주화 이후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한국 사례를 기반으로, 탄핵 

심판에 대한 시민 인식의 파당화에 미친 요인과 이러한 파당화가 민주주의 효능감에 대한 시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대통령제에서 탄핵이 민주주의 

퇴행을 저지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파당적으로 

수용될 때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촉진하는 경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강우창 연구자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주의 퇴행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한다. 시계열 

조사와 패널 조사 분석 결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시민들의 민주적 가치 약화에 기인한 

'아래로부터의 퇴행'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퇴행'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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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진 연구활동

가. 학술활동

임을출 교수

1) 변화하는 미 국방전략(NDS)과 한국의 국방과제 지정토론

- 일자/장소: 2026. 2. 10.(화) / 공군호텔

- 내용: 미국 국방전략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

2) 세계전기차협의회 주최 제9차 평양국제전기차 엑스포 국제세미나 발제

- 일자/장소: 2026. 3. 25.(수) / 제주신화월드 랜딩컨벤션

- 주제 : 전기차엑스포로 여는 한반도그린데탕트 

3) 북한연구소 발간 월간 <북한> 4월호 원고 게재

- 발간일: 2026. 3. 31.(화)

- 제목 : 9차 당대회 경제부문 평가 

4) 한국군사문제연구소 발간 <KIMA> 4월호 원고 게재 

- 발간일: 2026. 3. 31.(화)

- 제목 : 북한 4대 권력세습의 징후와 전망

김상범 교수

1)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디지털자료센터 학술회의 토론

- 일자/장소: 2026. 2. 3.(화)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

- 발표: 북한 내각책임제와 당의 행정대행 관련성

2) 경실련 통일위원회 발표

- 일자/장소: 2026. 3. 13.(금) / 경실련

- 내용: 북한 제9차 당 대회 이후 한국의 전략-북한의 제9차 당 대회 평가와 전망

3) 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단행본 출간(공저)

- 일자: 2026. 2. 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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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진 연구활동

안호영 초빙석좌교수

1) 미국 NBR (National Bureau of Asia Research) 미래지도자 대표단 강의

- 일자/장소: 2026. 2. 4.(수) / 메리어트 남산 회의실

- �내용: “강대국 외교” 시대에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

명. 미국이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로 복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2) 미국 대사관 차석 Heller 면담 

- 일자/장소: 2026. 2. 5.(목) / 달개비

- �내용: 미국 국방부 Elbridge Colby 정무 차관의 방한 협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 혁 

협의 그룹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 

3) 미국 NBR (National Bureau of Asia Research) 회장 Wills 면담

- 일자/장소: 2026. 2. 9.(월) / 프레지던트 호텔 VIP 참치

- �내용: “강대국 외교” 시대에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

명. 미국이 규범에 의한 국제 질서로 복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 

4) 유럽 외교부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정무 차관 Skoog 면담

- 일자/장소: 2026. 2. 19.(목) / EU 대사관 관저

- �내용: Skoog 차관은 이대통령 출범 이후 북한 비핵화의 기본 입장이 END로 대변되는데, 

이것이 신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를 질문함. 이에 대

해 위성락 안보 실장은 END가 순차를 의미하지 않고, 동시에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

고 있음을 상기시킴.

5) 미국 CSIS Korea Chair Platform 논문 등재

- 일자: 2026. 3. 20.(금)

- 제목: Not a time for Arms control with North Korea

6) 미국 NBR(National Bureau of Asia Research) 주관 태평양 지역 기술 정책 세미나 발표

- 일자 및 장소: 2026. 3. 31.(화) / 미국 시애틀 K&L Gates Building 회의실

- 내용: 중국의 기술 도전에 대응한 한‧ 미 간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조병제 초빙석좌교수

1)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 공개포럼 발표

- 일자/장소: 2026. 3. 25.(수) / 센트로폴리스

- 내용: 교차하는 지정학과 기정학 ‘전략국가 KOREA’의 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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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진 연구활동

이상만 초빙교수

1) 중국 산동대 제5회 연세대-산동대 포럼 사회

- 일자/장소: 2026. 3. 14.(토) / 중국 산동대

- 주제: 트럼프 2기 한반도와 중국: 평화와 안정의 길을 찾아서

2) 중국 산동대 동북아학원 특강

- 일자/장소: 2026. 3. 14.(토) / 중국 산동대

- 주제: 최근 북한정세의 변화와 이재명정부의 대응

3) 중국 산동성 무역촉진위원회 특강 및 좌담회

- 일자: 2026. 3. 17.(화)

- �주제: 한미 이란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와 동맹구조의 재조정: 글로벌 전략과 지역안보의 긴

장관계를 중심으로

최영준 초빙교수

1) 고양시발전포럼 토론

- 일자/장소: 2026. 2. 11.(수) / 고양 소노캄

- 내용: 통일경제특구법과 고양의 미래

2) 통일부 남북대화비상임자문회의 자문

- 일자/장소: 2026. 2. 24.(화)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 내용: 한반도 정세 평가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 제안

최은석 초빙연구위원

1) 법제처 법제 KCI 논문 등재

- 제목: 북한 󰡔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에  대한 법적 고찰

- 발행일: 2026. 3. 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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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수진 연구활동

나. 언론활동

임을출 교수

1) �KBS 인터뷰 

- 열병식 준비에, 김정은 연일 현장으로…9차 당대회 임박 (2026년 2월 3일, 화)

- 이산가족 4분의 3 하늘나라로…기약 없는 상봉 (2026년 2월 19일, 목)

2) SBS 인터뷰

- "며칠 내 북한 관련 진전"…대북지원 17건 빗장 해제 (2026년 2월 7일, 토)

3) JTBC 인터뷰

- 미 '참수 작전' 의식했나…김정은, 잇단 '훈련 참관' (2026년 3월 5일, 목)

4) MBC 인터뷰

- 방중 앞둔 트럼프, '대북 인도적 지원' 다시 허용‥북한 문 열까 (2026년 2월 7일, 토)

5) MBN 인터뷰

- 김주애, 새 주택 입주자들 껴안으며 '축하'…이례적 주민 스킨십 (2026년 2월 17일, 화)

- 밀라노행 좌절된 북한…올림픽 대신 자체 겨울체육경기 개최 (2026년 2월 5일, 목)

- [단독] 주중북한대사관, 김정은·김주애 '투샷' 게시했다가 돌연 교체 (2026년 2월 13일, 금)

6) 연합뉴스 TV 인터뷰

-  北 "이달 하순 9차 당대회"…'5년 국정 기조' 발표 (2026년 2월 8일, 일)

7) YTN 인터뷰

- 북 "무인기 재발방지 의지 높이 평가...국경 경계강화" (2026년 2월 19일, 목)

- 이번엔 전차 조종석에서 등장?...'전사 이미지 구축' 김주애 파격 행보 (2026년 3월 23일, 월)

-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개헌은 미공개 (2026년 3월 24일, 화)

김상범 교수

1) �경향신문 인터뷰 

- 코앞으로 다가온 북한 제9차 당대회, 김정은 대미, 대남메세지 낼까 (2026년 2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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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정세분석

4. 한반도 정세분석

Tasks for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26. 2. 3. Yeon-chul Kim [Former Minister of Unification / Professor, Inje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권기원 초빙교수

1) 아주경제 칼럼기고 

- 토큰증권의 법제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2026년 2월 6일, 금)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60206180751903

-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근거 마련…대미투자특별법의 요점 정리 (2026년 3월 26일, 목)

* (칼럼기고 전문) https://www.ajunews.com/view/20260326192540624

이상만 초빙교수

1) 중국망 기고

- 중국 '15·5 규획'이 바꿀 향후 5년, 한·중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2026년 3월 17일, 화)

* (칼럼기고 전문) http://korean.china.org.cn/2026-03/17/content_118386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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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정세분석

Analysis and Assessment of Two South Korea-

China Summits Following the Inauguration of 

the Lee Jae Myung Administration

2026. 2. 6. Dongchan Kim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LINKING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SOUTH KOREA-CHINA 

COOPERATION: A PHASED APPROACH TO 

THE FOUR MAJOR COOPERATION PROJECT

2026. 2. 11. Eunju Choi [Research Fellow / Sejong Institute]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North Korea’s Healthcare Conditions and the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2026. 2. 11. Sungeun Cho [Research Fellow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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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반도 정세분석

North Korea’s Nuclear New Normal and 

South Korea’s Non-nuclear Peace Strategy: 

The “Uncomfortable Reality” and an 

“Uncomfortable Solution”

2026. 3. 9. Bong-Geun Jun [Visiting Research Fellow, Sejong Institute / President, Korea 

Nuclear Policy Society (KNPS)]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North Korea’s 9th Party Congress and 

External Strategy

2026. 3. 11. Kyungmo Ahn [Professor /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Iran War and North Korea’s Choices: Future 

Scenarios and Responses

2026. 3. 30. Yongkun Cho [Visiting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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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FES 브리프 및 포럼

5. IFES 브리프 및 포럼

New START 종료와 핵시대: 글로벌 핵 질서 붕괴의 전조

2026. 2. 10.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북핵연구센터장

IFES 브리프(요약)

가. IFES 브리프

The U.S.-China Summit and the Korean 

Peninsula

2026. 3. 30. Jihwan Hwang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 한반도 정세분석 전문 보러가기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 군비 통제 조약인 New START가 2026년 2월 5일부로 공식 종료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약이 미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대칭적 제약을 가했다고 비판하며, 보관 중인 핵탄두 재배치와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발사체 복원 

등 즉각적인 핵전력 증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관리된 핵 억제’ 기조가 붕괴했음을 

의미하며, 1992년 이후 중단된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비밀 핵실험 

의혹을 명분 삼아 ‘대등한 조건(on an equal basis)’에서 실험 재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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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유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통제 불가능한 무한 핵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자 핵 통제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핵 군비통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명분으로 국제 안보의 근간인 핵 

안정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전형이며, 관리되지 않는 핵 경쟁 

시대의 도래가 오판에의한 핵 충돌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일본 중의원선거 결과와 한일 관계

2026. 2. 10.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연구센터장

IFES 브리프(요약)

2026년 2월 8일 실시된 일본의 중의원선거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을 획득하는 역사적인 

대승을 거두고 끝났다.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일본유신회와 합쳐서 75% 이상의 대승을 거뒀다고 

해서 헌법 개정이나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 같은 ‘국론을 양분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추진해도 좋다는 

프리핸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의 신뢰 관계는 강해 제2차 다카이치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정상 

간의 셔틀외교는 활발해지고, 외교·안보,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 간의 교류와 

협력도 긴밀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2026년 1월 나라(奈良)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하여 한일양국은 협력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재명 대통령과 공유했다고 

확인했다. 한일 양국이 이러한 문제에 관한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외교·국방 각료급의 

회담(소위 2+2)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5. IFES 브리프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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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당대회 경제 부문 평가: 핵심 목표, 함의와 전망

2026. 3. 1.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연구실장

IFES 브리프(요약)

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및 민생 비전의 핵심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 전반의 자생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향후 5년을 

'안정 공고화'와 '점진적 질적 발전'의 시기로 규정하며, 외부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 독자적 체제 구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양적 팽창보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질적 고도화에 집중해 대북 제재라는 엄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 

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고 선언하며 199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온 경제 실패의 고리를 끊어냈음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2026~2030년 5개년 계획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국가 경제를 확고한 장성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각 중심의 통일적 관리 체계를 심화해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강화하고, 주체 

철강과 화학 공업의 국산화 비중을 극대화하는 등 완결된 자립 생산 구조를 갖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격상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규모 살림집 건설과 

육아·보육 정책 같은 이른바 '공산주의적 시책'을 강화해 민심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향후 전망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로부터 받는 유류와 

곡물, 그리고 노동력·무기 수출의 대가로 유입되는 외화는 북한이 제재 속에서도 치적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는 핵심 연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국제 정세가 변할 경우 북한의 

자립 경제 모델은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과 제9차 당 대회 규약

2026. 3. 10.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북한연구센터장

IFES 브리프(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인 통치 이데올로기인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제9차 당 

대회 규약 개정과 맺는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전망하는 데 

5. IFES 브리프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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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2024년을 기점으로 ‘지도사상 및 지도적 지침, 온 사회의 일색화, 이념적 체계성 구비가 

본격화 되었던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은 제9차 당 대회에서 리일환의 제의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공식화하고 김정은 사상을 현시대의 가장 강력한 지침으로 규정하게 된다. 특히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을 불멸의 당 건설 강령으로 규정하며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이 당 규약에 명문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은 김정은 위원장을 선대 수령(김일성, 김정일)의 사상과 동등한 

반열의 ‘지도사상’으로 격상시켰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기존 제도적 권위에 사상적 권위까지 더해 

유일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과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의 명문화는 단순한 권력 강화를 넘어, 김정은식 사회주의 현대화와 강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제9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김정은동지의 혁명사상이 

명문화되었다면 북한 체제 역사상 ‘김정은 시대’가 확고히 뿌리내렸음을 알리는 결정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중국 제14기 4차 양회(两会) 경제·외교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6. 3. 23. 오현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IFES 브리프(요약)

2026년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개막하였다. 양회는 중국이 국가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결정 및 조율하기 위해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 

회의(정협)를 함께 개최하는 대표적 정치행사이다. 특히 올해 양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번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와 함께 15차 5개년 계획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중장기 발전전략과 집행체계를 동시에 정비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는 예년 양회보다 발전 방식 자체의 재설계에 더 큰 무게가 실렸음을 보여준다.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인공지능(AI)과 

신질생산력(新質生产 力) 육성을 통해 성장 둔화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다자주의와 고수준 대외개방을 

5. IFES 브리프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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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면서 경제안보와 외교전략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편이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공급망 대응, 외교·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026년 양회를 통해 제시된 중국의 경제·외교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IFES 브리프’ 전문 보러가기

나. IFES 포럼

How can Korea and the U.S. overcome together 

emerging challenges in technology?

2026. 3. 17. Ho-Young Ahn [Former Ambassador to the U.S. / Chair Professor at Kyungnam 
University]

IFES 포럼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Kim Jong Un’s First-Strike Fear Dynamics and U.S. 

Decapitation Signaling: Policy Implications for 

Crisis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2026. 3. 18.  Tae-Hwan Kwak, Ph.D. [Professor Emeritus, Eastern Kentucky University / Former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FES 포럼

※ ‘IFES 포럼’ 전문 보러가기

5. IFES 브리프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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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ES 동정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인사 동향

o ��김연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 2. 1. ~ 2027. 1. 31).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o �이태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 2. 1. ~ 2027. 1. 31).

민주연구원 정책자문위원

o �한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 2. 1. ~ 2027. 1. 31).

중국 화동사범대학 박사후연구원

o �MIYAMOTO Satoru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 2. 1. ~ 2027. 1. 31).

일본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o �박수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26. 3. 1. ~ 2027. 2. 28).

존스홉킨스대 동아시아연구소 비상임연구원(前 통일부 부대변인)

나. �극동문제연구소 202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6. 3. 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026년 3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연

구소 중점사업 추진 방향 논의와 연구소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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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속의 IFES

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현대북한연구회 공동학술회의 

언론보도 (2026. 3. 12)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등 13개 국내 언론사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현대북

한연구회가 2026년 3월 12일(목) 개최한 공동학술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대북한연구회와 공동학술회의 개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북한 제9차 당대회를 분석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학술회

의를 열었다. 경남대는 12일 경남대 평화관 대회의실에서 극동문제연구소가 현대북한연구회와 공

동으로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및 정세 전망’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

근 열린 북한 제9차 당대회 결과를 분석하고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자 

마련됐다. 정치, 대외·대남, 군사, 경제, 사회·문화, 산림·국토환경, 교육 등 7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

인 평가가 이뤄졌다. 학술회의에는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장과 김상범 현대북한연구회 회장을 비

롯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 전영선 건국대 박사 등 한반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하 기사내용 생략)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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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속의 IFES

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77차 통일전략포럼 

언론보도 (2026. 3. 26)

연합뉴스, KBS, MBC, 조선일보 등 16개 국내 언론사에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26년 

3월 26일(목) 개최한 제77차 통일전략포럼 내용을 보도했다.

< 주요 기사내용 >

“과거 틀로 북핵협상 어려워…‘두 국가론’ 이용해 
평화공존해야”

(서울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북한과의 외

교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주

제로 열린 제77차 통일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진입했고, 과거의 협

상 틀로 북핵 협상을 재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 기사내용 전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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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ES 도서관

가. 북한대학원대 석·박사과정 신입생 대상 도서관 설명회

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 석‧ 박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도서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2만 여종의 북한원전 자료와 북한‧ 통일관련 국내외 자료 및 연구 성과물, 국내 저명 인사들

의 기부자료, 연구소 자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도서관 이용 안내를 실시했다.

o 일시/장소: 2026. 2. 7.(토) / 천안상록리조트

o 대상: 북한대학원대 석‧ 박사과정 신입생 및 재학생 등 61명

나. 제4차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3월 31일(화) 오후 2시, 평화관 1층 대회의실에서 북한 특

수자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한·통일 연구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4차 『북한을 읽는 도서관』 프

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에는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및 연구자 등 46명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IFES-UNKS 홍보영상 시청 ▲특강(장용훈 연합뉴스 통일·북한전문기자) ▲참석자 질의·

응답 ▲도서관 홍보영상 시청 ▲북한 특수자료실 및 디지털아카이브 현장 견학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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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FES 도서관

장용훈 강사는 ‘북한을 읽는 창…로동신문’이라는 주제로 ▲로동신문의 변천사와 성격 ▲자료 분

석 및 연구 적용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해당 매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행사는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자와 학생들이 북한 자료를 

해석하는 관점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신착 및 기증 도서 안내

연구소 도서관은 연구자들이 북한‧ 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2월 ~ 3월 중 중 신

착 및 기증 도서 117권을 입수하였다.

< 신착 및 기증 도서 대표 목록 10권 >

NoNo 도서명도서명 저자저자 출판사출판사 출판년출판년

1 저우언라이 : 중국 최고 권력의 그림자 周恩來 arte :  북이십일 아르테 2026

2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 금고 : 노동당 39호 실장 전
일춘 딸과 사위 증언

류현우 동아일보사 2025

3
(Trump 1.0)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 노딜
(Walking Away) 전략의 덫과 수정주의 북한

이정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4
좋은 담장 좋은 이웃 : 안보와 통일에 관한 12개의 
질문

송민순 생각의창 2025

5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 : 세계질서의 위기와 자유
주의적 국제주의

아이켄베리, G. 존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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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사항

가. 중국 산동대 초청 방문 간담회

o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 23일(수)

o 장소: 중국 산동대 위해 분교

o 목적: 경남대-중국 산동대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 증진

NoNo 도서명도서명 저자저자 출판사출판사 출판년출판년

6 2025 연차보고서 = 2025 annual report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6

7 평화안전법제와 집단적자위권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6

8 대전환기 한반도 평화전략 구상 김연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5

9
한국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전략적 변주 
(變奏) : 독일 사례 비교 검토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6

10
AI가 핵 억지와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이병철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26

라. 개방서가 운영 현황

연구소는 연중 매일 도서 나눔을 통해 연구자들이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눔 서

가를 운영하고 있다. 2026년 2월 ~ 3월 중 개방서가 운영은 다음과 같다.

o 개방서가 운영 현황: 도서 기증 115권, 도서 나눔 9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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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사항

가.『한국과 국제정치』원고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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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내사항

나. 도서관 회원가입 안내






